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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소상공인 임대료 50% 감면 연장

◦2020년 코로나 초반부터 임대료 감면받아 힘든 시기 버텼다

◦소상공인 지원프로젝트로 395개 업체에 35억원 임대료 감면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재도약 지원을 위해 공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50% 감면 및 동결을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사 소유 부동산을 임차하여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용 중인 

소상공인으로, 기존 감면대상자는 오는 6월30일까지 감면 기간을 연장한다. 

  *소상공인 : 자산 총액 5천억원 미만의 기업 중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으로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제조업·운수업 10명 미만 및 기타업종 5명 미만) 

  지원 규모는 월 임대료 50% 감면 및 다음 해 1년간 임대료 동결이며, 

확진자 발생이나 방문으로 인한 임시휴업 업체는 해당 휴업 기간만큼 

임대료를 면제받거나 희망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공사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3월부터 작년 12월까지 공사 

소유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는 소상공인 업체 395곳에 임대료 35억4천4백

만원을 감면했다. 

  실제, 인천시에서 헬스클럽을 운영 중인 윤정민(49세)씨는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고객이 줄면서 매출도 같이 하락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주변에 폐업하는 분들 많다”며 “그나마 임대료 감면이라도 받으니 문이

라도 계속 열면서 2년여 시간을 버텨온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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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성시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인 길수영(51세)씨 또한 “매출 

감소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공사의 임대료 감면을 비롯해 그래도 

돕겠다는 분들 있어서 이겨낼 힘이 생긴다”고 말했다. 

  김인식 사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세심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